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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스페인과 달랐던  몇 가지 것들  
———————————————————————————————————————————————————————————————————————— 

1.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많았다. 마드리드 등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 

제주도인 마요르카 에서도 많이 보였다. 19년 전에는 쉽게 보지 못한 풍경이다.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목숨 걸고 지중해를 넘어와 정착한 것이다.  

 

스페인은 영국과 함께 식민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

래서 이민자에 대해 관대하다. 언제 영국과 같은 입장이 될 지 모르지만 아직까

지는 유럽 어느 나라 보다도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

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꽤 고단해 보였다. 마요르카 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일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나 가정부 등으로 비공식 고용된다고 한다. 그

마저 안되면 길거리 나와서 좌판을 벌려 허드레 물건을 판다. 체격들이 크던데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하지만 자리잡고 안정된 삶을 누리려면 많은 날들

이 필요할 것이다. 

 

2. 관대함이 많이 사라졌다. 크게 두 가지 예만 들겠다.첫째 화장실 인심이 야박

해 졌다. 19년 전에는 길가 식당이나 카페의 화장실은 사실상 개방되었다. 길을 

가다 필요하면 눈치 안보고 카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화

장실이 거의 모두 닫혀 있다. 물론 급하다고 말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러나 카운터에서 화장실 개폐 토큰이나 코드 번호를 받아야 한다. 맥도날드나 버

거킹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둘째 음식 양이 적어 졌다. 과거에 음식 양 만큼은 먹을 만큼 주었는데 이 번에 

보니 19년 전 이태리와 프랑스를 떠오르게 한다. 19년 전 이태리와 프랑스를 여

행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들어와서 느꼈던 첫 인상은 음식이 푸짐 했다

는 것이다.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여행을 해보니 비교가 되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 그런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다. 우

리 나라도 음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면서 값만 오르고 있지 않은가? 

 

3. 사람들의 걸음이 빠르다. 그리고 표정이 딱딱해 졌다. 이 것도 세계적인 현상

일까? 속도가 빠른 세상이다 보니 우리 나라나 스페인이나 바쁘고 영민하게 살아

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글로벌 시대이다. 

 


